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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2025년 8월 24일 주일 설교입니다. 

< 네 길을 주님께 맡기라 > 

 로마서 8:25-28 / 새찬송가 95 (통일 82)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

1. 사람이 불행한 근본 이유는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

 근심 걱정의 본질은 ‘복잡함’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‘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’ 고 

하셨는데 이는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(마6:34). 근심 걱정으로 마

음과 삶이 복잡해지면 인생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. 

 죄를 만드는 욕심도 그 본질은 복잡함입니다.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마음이 복잡해

집니다. 사람을 대할 때도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복잡하게 분석할수록 사람의 죄성

이 보이게 되어 결국 미워하게 됩니다.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단순하게 받아들일 

때 주어지기에 ‘눈 먼 사랑’입니다. 

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은 우리의 미래를 단순화시킵니다. 그래서 위대합니다. 

이 꿈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(하11:1,2). 믿음은 미래를 

예상하거나 복잡하게 예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

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가난하고 

깨끗하다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청결하고 순수합니다.  

2.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사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행복한 삶입니다

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(롬9:16). 긍휼히 여김을 받으

려면 먼저 하나님을 뵈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

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(사6:5). 그러나 하나님이 ‘하나님을 믿고 

따르는 자’에게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으면 ‘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

라’고 간구하게 됩니다(느1:5).  

 

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죄 사함, 용서, 의롭다하심을 얻게 되고 치료, 

문제 해결, 영생복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.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이며 놀라운 것

은 ‘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이끌어주신다’는 것입니다. 가장 단순하

고 행복한 삶은 이런 삶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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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직 하나님께 진정으로 ‘자신과 자신의 삶 전체를 불쌍히 여겨달라’고 간구하는 자

는 자신의 일생과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싶어 하며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

않습니다. 예수님이 이를 보여주셨습니다(눅23:46). 

 그러나 어려운 때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과 영혼을 주

님께 맡기려 하지 않고 당장 닥친 위기만 넘기려 합니다.    

3.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길을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행복하게 되

며 우리는 세상에서도 가장 빛 된 삶을 살게 됩니다

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도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기지 않는 자들의 삶을 강제로 

맡아주시지는 않습니다. 우리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으

나 그들의 삶을 다 맡아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(마14:14). 간구하는 자의 삶, 즉 

여리고성에 살았던 소경된 거지 바디매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을 맡아

주셨습니다(막10:52). 

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최고봉은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길을 다 주님께 맡기는 

것입니다. 그때 우리는 진정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. 나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

아시고 위해주시기 때문입니다. 즉 나의 진정한 소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

주님이 이뤄주시는 것입니다(시37:5). 

 오늘 본문에서 ‘네 의’와 ‘네 공의’를 그리고 ‘빛’과 ‘정오의 빛’을 반복적으로 말

씀하신 것은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 가장 빛나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(시

37:6). 이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나 자신의 욕심이 이 세상에서 이뤄지는 

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세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며, 이 주님의 뜻

이 나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. 

 

<적용&실천> 

 우리는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? 당장 닥친 

문제와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인지, 아니면 나의 삶

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달라는 간구인지 우리 마음을 돌아봅시다. 


